
“아이가 3살 때 자폐진단을 받았습니다.”

 - 자폐증을 앓고 있는 서연(가명)이와 우울증에 걸린 엄마의 이야기-

 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아이와는 어딘가 달랐던 서연이는 3살 때 자폐진단을 
받았습니다. 단란했던 가정은 그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

 서연이의 아버지는 집에 오는 것이 싫어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 

외도로 가정을 버렸습니다.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속아 위장이혼인 줄 알고 

이혼을 했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아버지는 어린 서연이와 엄마를 쫓아냈습니다. 

갈 곳이 없어진 모녀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

 아이의 자폐진단과 남편의 배신으로 연이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

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시도도 했습니다.

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서연이는 

말도 느리고 불안증세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머리카락을 쥐어 잡는 등 

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.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이웃들과 

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최근, 어머니와 서연이는 상담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

다행히도 치료를 통해 모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

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도약을 시작한 이 모녀가 지속적인 치료로 

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치유해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 

보내주신� 소중한� 후원금은� 서연이의� 치료비로� 지원되며�
도움의� 손길이� 필요한� 저소득� 한부모� 가정의� 아이들의�

밝고� 건강한� 성장을� 위해�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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